서론 해부학적 기준점(anatomic landmark)이란 치아 상실 및 이에 따 른 치조제 흡수 이후에도 유치악 상태일 때에 비해 구강 내에 서의 위치가 크게 변하지 않아 무치악 환자들의 의치 배열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말한다. 대표적인 해부 학적 기준점으로 절치 유두(incisive papilla), 구후융기(retromolar pad) 등이 있다. 총의치 제작 시 자연치열에서 발견되는 해부학 적 기준점과 각 치아 사이의 특수한 공간관계에 따라 인공치 아를 배열하게 된다. 일반적으로 치아의 형태 및 크기는 사람들의 안모 형태 및 크기와 연관성이 있으며 총의치 제작 시에도 이런 연관성을 고려하여 인공치아를 선택하게 된다. Williams 1 는 1914년 치아선 택의 기하론을 주장하여 안면외형과 치아외형을 장방형 (square), 첨형(tapering), 난원형(ovoid), 혼합형(mixed)으로 분류 하고 치아 형태가 전반적인 안모 외형을 닮는다고 하였다.
.23 ± 1.20 1.33 ± 1.28 I1-W; mesiodistal width of maxillary central incisor, I2-W; mesiodistal width of maxillary lateral incisor, C-W; mesiodistal width of maxillary canine, I1-L; gingivoincisal length of maxillary central incisor, 4Inc; combined width of maxillary 4 anterior teeth, 6Ans; combined width of maxillary 6 anterior teeth, ICD (tip); intercanine distance from cusp tip to cusp tip, ICD (dcp); intercanine distance from distal contact to distal contact point, IP -LS I1; distance from the center of incisive papilla to labial surface of maxillary central incisor, IP -IC; perpendicular distance from the center of incisive papilla to intercanine line. (Fig. 4) . 협골궁 폭경 대 상악 6전치 연합 폭경 비율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의 40.74%가 2.9 -3.1 : 1의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여성의 39.29%가 2.9 -3.1 : 1의 비율을 보였다 (Fig. 5) combined width of maxillary 4 anterior teeth, 6Ans; combined width of maxillary 6 anterior teeth, N -Gn; distance from nasion to gnathion, facial length, G -N: distance from glabella to nasion, Tr-Gn: distance from trichion to gnathion, I1-L; cervicogingival length of maxillary central incisor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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